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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표는 왕양명(또陽明)의 교육사상을 현대 교육이론 중에서 인간주의 교육<Humanistic 

Education)과 비교함으로써 왕양명 교육사상，특히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특질과 그 현대적 의미를 

밝히려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왕양명의 교육사상과 인간주의 교육은，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따 

른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교육목표 및 교육방법론에 있어서 서로 접근하고 있다. 즉 인 

간주의 교육은 교육 목표를 인지학습(cognitive learning)에 국한시키지 않고 정의(情意)의 교육 

(affective education)을 지향함으로써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과 바람직한 인간관계 (Human Relations) 

를 추구한다. 또한 왕양명의 교육 방법은 인간의 정서를 자유롭게 함양하고，양지(良知)의 깨달음 

을 통하여 인간관계의 도리(道理) 실천을 추구하며，나아가서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추구한다. 이 

는 인간주의 교육과 양명학이 인간의 도덕적 자아를 진리 발견과 가치 실현의 주체로 보는 공통 

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인간주의 교육의 관점에서 양명학을 조명하는 것은 보다 깊이 있는 인간 

이해와 세계관의 탐구에 도움이 될 것이며，현대의 교육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핵심 주제어 : 양지(良知)，천리(天理)，본심(本1>), 심즉리(心卽理), 인간주의 교육(Humanistic Education),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 “신의 직접성，’(Gott-Unmittelbarkeit), 성독<聲ij) , 중화(中和), 영 

가(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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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이 논문의 목표는 왕양명(또陽明)1>의 교육사상을, 현대 교육이론 중에서 인간주의 교육 

(Humanistic Education)2)과 비교하여，교육의 목표와 학교 교육 방법의 측면에서 소개하고 그 

현대적 의미를 논의하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왕양명의 교육사상과 인간주의 교육은, 시 

간과 공간의 한계에 따른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교육목표 및 교육방법론에 있어 

서 서로 접근하고 있다. 즉 인간주의 교육은 교육 목표를 인지학습(cognitive learning)에 국한 

시키지 않고 정의(情意)의 교육(affective education)을 지향함으로써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과 

바람직한 인간관계(Human Relations)를 추구하며, 왕양명은 인간의 정서를 자유롭게 함양하 

고 양지(良知)의 깨달음을 통하여 인간관계의 도리(道理) 실천을 추구한다. 양자의 접근이 

돋보이는 곳은 교육의 의미를 다름 아닌 인간 본성의 계발로 보고，정서의 자유로운 함양 

을 그 방법으로 택한 데 있다.

인간주의 교육은 지식위주의 교육，비인간적 교육방법 즉 교육의 공학화(tedmkation>3)에 

대해서 인간화의 목적을 가진 교육이 비인간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인간주의 교육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무엇보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 “현대”(Modem Times)에서 잘 묘사되었듯 

이, 지식과 공학 위주의 교육이 가져을 비인간화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교 

실이 하나의 생존경쟁을 위한 정글과 같이 되어 가고，학생들은 그 속에서 긴장하고 억제

1) 왕양명의 이름은 수인(守仁)，자는 백안(伯安), 시호는 문성(文成)으로 명(明) 헌종(憲宗) 성화(成化) 3년 

(1472년)에 태어나 세종<世宗) 가정(嘉靖) 7년(1529년) 57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 그는 양명동천(陽明洞 

天)에 집을 짓고 살면서 양명자(陽明子)라는 호를 썼기 때문에 후에 사람들이 양명선생이라고 불렀다. 

그는 명대의 대표적인 학자의 하나로서 주자학의 성즉리(性卽理)를 비판하고 심즉리(心即理)룰 주장하였 

으며，주자학의 거경궁리(居敬窮理)설을 비판하고 치양지(致良知)설을 주장하여 심학(心學)을 완성하였다.

2)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주의(Humanism)는 서구의 근대문명의 기초로서의 인간주의가 아니다. 서구 근대의 

인간주의는 중세의 신중심적 세계관，인간관으로부터 벗어나 과학과 기술을 도구로 삼아 자연을 지배 

하는 인간중심적 근대문명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현대의 인간주의 철학자들은 데카르 

트의 이원론에 근거한 근대적 휴머니즘을 배타적 휴머니즘(Exclusive Humanism)이라 비판하고，포용적 휴 

머니즘(Inclusive Humanism)을 추구한다. 배타적 휴머니즘에서 인간은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와의 내재적 

관계를 부정하며 과학과 기술을 도구삼아 자연을 지배함으로써 인간의 우월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포 

용적 휴머니즘에서 인간은 인간의 내재적 가치로서 선한 본성을 추구하고 실현하며，또한 인간이외의 

자연 만물에도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여 인간과 자연의 본질적인 상호 연관성을 인정한다. 본고에서 다 

루고자 하는 인간주의는 바로 포용적 의미의 인간주의이다. 중국철학자 Chung-ying Cheng은 유교의 휴 

머니즘을 포용적 휴머니즘으로 규정하고，유교의 고전인 중용과 주역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 

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유교 휴머니즘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왕양명의 교육사상과 인간주의교육을 비교하고자 한다. (Chung-ying Cheng, “Cosmology, Ecology, 

and Ethics in the G)nfucian Personhood,” Confucianism and Ecology, 225. ed. by Mary Evelyn Tucker and John 

Berthrong,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3) W. H. Ferry, “Must We Rewrite the Constitution to Control Technology?” Saturday Review, March 2，1968, pp. 

50-54. Copyright 1968 Saturday Review, Inc. (C. H. Patterson 저. 장상호 역. 《인간주의교육》 p 2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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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현실을 고발한다. 뒤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왕양명 역시 그가 직면했던 교실의 억압 

적 분위기를 쇄신하고 웃음을 잃은 학생들에게 밝은 정서를 찾아 주기위해 기존의 주입식 

교육을 비판한다.

인간주의 교육과 왕양명의 교육사상이 다함께 학습자의 정서를 중시하는 근거는 인간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통찰에 있다. 왕양명의 유명한 명제 심즉리(心卽勘는 여러 가지 철학 

적 의미를 내포하지만，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인간의 마음이 곧 진리 자신이요，인간의 마 

음을 떠나서 진리가 외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가 지시하는 마음이란 곧 선험적으로 도 

덕 판단이 가능한 양지(良知)로서 그 단초는 생명을 사랑하는 정감을 통해서 발견된다. 그 

러므로 왕양명에게 있어서 교육 방법이란 일차적으로 정감의 자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대 인간주의 교육의 선구자로 지목되는 페스탈로찌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선천적으로 박 

애와 사랑의 정신이 있다고 하고，이를 토대로 “인간을 가르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그 

나름의 방식으로 계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술에 불 과 하 다 고  하였다. 즉 인간은 누구 

나 선험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교육이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자연스 

럽게 계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일차적이 목표가 있다는 것이 

다.5)

비단 왕양명 뿐 아니라 유학자(儒學者)라면 누구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인 측은지심(侧 

隱之心)과 인(仁)의 덕(德을 중시 한다. 왕양명이 비판했던 주자 역 시 예외 가 아니 다. 그러나 

우리가 주자와 왕양명 사이에서 성즉리(性卽理와 심즉리(心卽理)의 차이，또는 거경궁리(居 

敬窮理와 치양지(致良知)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듯이,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양자 사이에서 

일정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소학을 통해서 발견되는 주자의 경(勒의 교육방법은 지속 

적으로 마음을 검속(檢束), 경각(警®하고  전일(專ᅳ)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왕양 

명은 음악과 놀이를 통해서 정서를 함양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도덕적 본심( = 양 

지)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으로써 교육의 기본 방법을 삼는다. 이러한 왕양명의 교육방법은， 

주자의 경(€fo사상이 한국의 교육학계에서 지금까지 연구된 성과에 비하면，거의 주목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양명학이，주자학과 함께 송명유학의 큰 줄기를 형성하였으며，주자학과는 또 다 

른 독특한 사상적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왕양명의 교육방법에 대한 관심은 전통 교육사 

상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의미에서 왕양명의 교육사

4) Johann H. Pestalozzi, How Gertrude Teachers Her Children (Syracuse : Bardeen, 1900), p. 26. (장상호 앞의 책 

p. 68에서 재인용)

5) 페스탈로찌와 왕양명의 교육사상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이은선의 “페스탈로찌와 왕양명의 인간교육에 

있어서 종교적, 철학적 근거 : 그들의 인간론과 교육론을 바탕으로한 한 윤리학의 기초설정을 위한 시 

도”(《교육철학》 교육철학회，1990)이 있다. 이 논문의 내용은 양자의 교육사상의 종교적, 철학적 근거 

에 대한 전체적 비교이고, 본고는 왕양명의 교육사상 중에서 학교 교육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의 특성 

과 교육학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인간주의 교육사상과 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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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특히 교육 목표와 방법의 측면에서 살펴보고，그 현대적 의미를 인간주의 교육과 대 

비를 통해서 조명하고자 한다.6)

n. 학교교육에 대한 왕양명의 문제의식

왕양명은 당시의 학교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근래에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자들은 오직 구두법(句讀法)과 시험에 맞는 글짓기만을 

감독하고 검사하고 구속할 뿐，예(ID로써 인도할 줄 모른다. 총명하기만을 추구할 뿐 착 

한 마음으로써 배양할 줄 모르며，매로 때리고 줄로 묶기를 마치 죄수를 다루 둣 한다.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 감옥처럼 보아 학교가기를 꺼려하고, 선생을 마치 원수처럼 여겨 

보려고 하지 않는다. 몰래 피하고 숨어서 놀기만 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어리석고 

비굴한 짓을 마음대로 하니，경박하고 용렬하여 날로 비천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학 

교가 학생들을) 악으로 몰아가면서 착하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니，어찌 될 수가 있겠는 

가?7)

학생들에게 오직 시험에 좋은 점수를 얻을 것만을 독촉하는 교사，학생의 인격을 존중할 

줄 모르고 폭력으로 대하는 교사, 그리고 교사를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너 

무나도 사실적으로 묘사되 어 있다. 지 금으로부터 오백여년 전 왕양명이 지적 한 당시 학교 

교육의 문제는 오늘날 인간주의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논의되고 있다.

인간주의 교육학자 홀트(Holt)는 학습을 참된 학습(real learning)과 피상적 학습(apparent 

learning)으로 구분한다피 피상적 학습이란 기계적 암기에 의한 학습，정답만을 찾는 학습,

6) 왕양명의 교육사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문헌은《전 습 척 傳 習 錄 중 권 (中卷)의 < 훈몽대의시교독유 

백 송등<訓蒙* 意示敎讀劉伯頌等) > 과 < 교약(敎約) > 이다. < 훈몽대 의 시 교독유백 송등<訓蒙ᄎ意示敎讀劉伯 

頌等)> 이란 글자 그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의(ᄎ意)를 교독(敎!I)  유백송(劉伯® 에게 왕양명이 말한 

것이며, < 교익X敎約)>은 일종의 학교 규범으로서 역시 왕양명이 제정한 것이다. 이 글들은 기본적으로 

아동들의 학교 교육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왕양명은 이 글을 통해서 학교 교육은 덕성교육이 중심 

이 되어야 하며，덕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지식 위주의 교육보다 학생들의 정서를 질곡하지 말고 자유 

톱게 하는 방법을 택할 것을 주장하고 나아가서 신체의 건강을 교육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는 등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며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왕양명의 교육 방법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 절대적 신뢰를 보여주는 그의 심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를 노래하고 예를 

익히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교육방법은 왕양명의 교육사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며, 특히 학교의 

수업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다.

7) 若近世之訓蒙S 者，日惟督以句讀課做，責 束 ，M주知導之以禮; 求其聰明, M주知養之以善; 鞭鍵1 »専， 

若待拘囚. 彼視불# 如固獄Mᅲ肯入，視師長如寇仇교« 見，» 掩I*以遂期喜遊，設詐飾跪以肆其頑鄙, 

倫薄庸劣, 日趨下流. 是蓋.f e t 於惡而求其爲善也，何可得乎? (195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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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한 사실과 정보를 시험에서 되풀이하기 위한 학습이다. 홀트는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만연되는 일반적인 특징의 하나로 위협적 분위기를 지적한다. 즉 피상적 학습 과정에서 많 

은 학생들이 실패에 대한 공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이렇게 할 때 교사들은 

어떻게 하는가? 학생들의 공포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혹은 공포와 불안이 학습이나 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도외시하고 위협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더 큰 공포를 조성하는 것이다. 

인간주의 교육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왕양명 당시의 이러한 학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은 학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을 요구하고 학교는 거대한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왜곡된 학교의 모습,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력，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생의 불신 등 

은 바로 우리가 오늘날 고민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학교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왕양명은 다음과 같이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옛날의 교사들은 인륜(A 倫)으로써 가르쳤는데，후세에 기송{記誦)과 사장t詞章)의 습속 

이 일어나 선왕의 가르침이 사라졌다. 지금 아이들의 교육은 마땅히 효제충신과 예의염 

치에 대해 오로지 힘써야 한다.9>

이러한 왕양명의 비판은 그 당시의 학교가 과거(科擧)를 위한 지식 교육에만 몰두한 폐해 

를 지적한 것이었다. 이는 명대의 유학교관<儒ᄄ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 

다. 즉 명대의 교관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낮은 지위였으며 학교교육은 실질적으로는 단지 

과거를 위한 학습(科擧之學)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명대 초기에는 유학의 전통적인 교육의 

영향으로 수신(修身)과 경학(經學)을 중심으로 하는 신교(身勘였으며 결코 거업( » 에만 전 

념한 것이 아니었으나 곧 학풍이 크게 변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이 도래하였다고 알려진다.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학문을 말하면 곧 사학(詞學)과 박섬(博i i )만을 말할 뿐이 

며，교육을 말하면 책이나 주고 구두<句1|)만을 익힐 뿐이며, 성적을 말하면 공거(貢擧)에 

부족하다고만 말할 뿐이다.애

이상 명대의 학교 교육에 있어서 유학교관의 문제에 대한 지적은 곧 왕양명이 말한 것과

8) John Holt, How Children Fail(New York: Pitman Publishing Co, 1964), p. 167.《인간주의교육》 209쪽에서 

재인용.

9) 古之敎者，敎以人倫. 後世記誦詞章之習起，而先또之敎亡. 今敎童子，惟當以孝弟忠働豊義廉恥爲職. (195 

조목)

10) ‘號爲師者, 語其學，則曰詞學博瞻而已耳，語 撤 ，則曰書習其句讀而已耳 , 語其成績, 則曰貢擧不乏而 

已耳(《« J £ 文集》 권10 送徐君志仁徽運{k序 20쪽 上，下. 吳 智 和 《明代的儒學敎官》18쪽에서 재인 

용, 民國 S0년 臺灣學生書局)



178 종교교육학연구, 제23권

일치한다. 즉 명대의 학교 교육은 거의 초기부터 과거에 합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교사의 지위나 역할도 전통 유학에서의 교사상(敎師f t )과는 크게 달랐다. 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사들이 대체로 단지 지식의 전달자로 인식되고，학교 교육의 기능이 상급교육 

기관에 진입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과 다르지 않다. 왕양명은 당시의 이러한 교육 문 

제에 직면하여 유학 교육의 본질인 효제충신과 예의염치의 도덕교육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 

하였던 것이다.

m. 자아실현을 통한 공동체적 인격 주체의 실현

위에서 왕양명 당시의 교육 문제와 그에 대한 왕양명 자신의 문제의식을 살펴보았다. 그 

렇다면 왕양명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였는가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왕양명이 주장한 도덕 교육은 결코 많은 학습과목 중의 하나로서 도덕이 아니라, 모든 

교과목의 기본 과목으로서, 인간의 도덕적 본심인 양지(良知)의 깨달음과 그것에 기초한 자 

아실현 및 공동체에 적합한 인격체를 지향함으로써，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모든 지식의 상 

위에 자리매김하기 위한 교육적 근거를 확립한다는 의미였다. 근대 초기의 대표적 인간주 

의 교육학자 코메니우스(John Amos Comenius ; 1592-1670)는 그의 저서 위대한 교수법0&  

Great 에서 교사나 학생의 어느 편에서도 불편이나 괴로움을 느끼지 않고 모두가 즐

거움을 가지고 유쾌하게 가르치는 종합적 예술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즉 인간의 정신 

에 영양, 보살핌，및 운동을 조심스럽게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지혜，덕성, 및 경애심으로 발 

전하게 한다는 것 이 다 . 또 한  페스탈로찌가 택한 교육방법 역시，학생의 선한 본성은 강제 

보다는 사랑에 의해서 계발된다는 신념하에，애정있는 분위기와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었다.12:1 따라서 왕양명과 인간주의 교육학자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본성과 그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및 자연스런 정서의 함양의 통한 본성의 발견과 실현은 공통적 

인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왕양명이 추구한 교육 목표와 방법은 바로 인간의 선한 본성의 실현이 삶 

의 궁극적 지표이며，본성의 발견은 자연스럽고 즐거운 정서의 함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는 그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왕양명 철학의 핵심을 나타내는 명제인 심즉리(心卽理)는 

인간의 마음(心)이 곧 형이상적 도덕 본체(=天理라는 의미이다. 그가 가리키는 마음이란， 

맹자의 측은지심(侧隱之心)과 같은，도덕심(道德心) 즉 양지(良知)를 가리킨다. 왕양명에 의하

11) John Amos Comenius, The Great Didactic, excerpted in Noll & Kelly, ibid., p. 108. 《인간주의 교육》 p. 58 

에서 재인용.

12) 같은 책. p. 6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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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측은지심은 형이상적 본체인 인(仁)이 발현(發動한 것이요, 다시 말하면，인(仁)과 측은 

지심은 체용(目 )관계로서，인체(仁體，형이상적 본체인 仁)의 작용 발현이 곧 측은지심이 

되므로 심즉리(心卽a )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마음을 인식 주관으로 규정하고，마음의 주관 

적 인지 기능을 통해서 객관적 도덕 원리를 인지함으로써 주객합일(主客숭ᅳ)을 추구하는 

주자학의 방법과 다르다. 주자학에서는 대상인 도덕 원리를 온전히 인지하기 위한 방법으 

로서 주관인 마음을 정정(靜定)하게 하는 경(勒을 강조하는데 반해，왕양명은 본체가 발현 

한 ‘양지의 깨달음’(= 致良知)을 중시하게 되는 것이다. 왕양명이 학교 교육의 방법으로서 

음악 교육을 중시하는 것 역시 그의 치양지( s m 知)의 방법과 연관되어 있다.13)

유교에 있어서 정서를 함양하는 음악 교육은 고대로부터의 전통이었다. 그것은 주자가 

저 술 한 《소학》의 입교(立勒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소학》에 서 는 《예기》 < 내 

칙 > (內則)편을 인용하여, 아동이 13세가 되면 음악을 배우고 시를 읊으며 작(여)이라는 춤 

을 추게 하고 15세가 되면 상(像)이라는 춤을 추고 활쏘기와 말달리기를 가르친다고 하였 

다. 또 한 《서경》의 < 순전( # * ) >  을 인용한 다음과 같은 내용은 음악 교육과 연관된 깊 

은 의미를 나타낸다.

기(藤)에게 명하기를, ‘너를 전악(# 혔)에 임명하니 주자(青子)를 가르치되 곧으면서도 

온순하며，너그러우면서도 엄격하게 하며, 강직하면서도 사납지는 않게 하며，간단하면서 

도 오만하지는 않게 하라. 시는 뜻을 말하며, 노래는 말을 장단에 맞게 하는 것이며，소 

리는 장단에 따르며, 음율은 소리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덟 음계가 조화롭게 서로 

질서를 해치지 않는다면 신과 사람이 조화하리라.

이로써 보면, 고대 중국에서 음악은 감정의 중용적(中庸的) 조화를 위해 교육되었으며，또 

그 교육 목표는 궁극적으로 신과 인간의 화해라는 종교적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었다. 그 

런데 정작 주자가 저 술 한 《소학》에는 음악 교육과 관련한 교육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 

입교(立勘편 다음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명륜(明倫)편과 경신(敬身)편의 조목들은 

학습자가 지켜야 할 행위 수칙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경건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지켜나가게 할 뿐，음악 교육을 통해서 추구할 수 있는 정서의 자연스런 발휘와 

감정의 조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유교의 음악을 통한 정서 교 

육의 전통은 양명학에서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감으로써 자신의 마음에 도덕원리가 선험적으 

로 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다시 말하면 도덕적 자아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삶을 통해서 

자아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 곧 왕양명의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적 자아 

실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왕양명의 말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13) 왕양명의 경우 경(®0은 천리를 인지하기 위한 인식론적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런 정서 환경에서 발휘 

된 본심(本!:、)을 보존하고 양육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180 종고1고1육학연구, 제23권

보고，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은 모두 너의 마음이다. 너의 마음이 보는 것이 눈을 

통해서 나타나고，너의 마음이 듣는 것이 귀를 통해서 나타나며，너의 마음이 말하는 것 

이 사지를 통해서 나타난다. 너의 마음이 없다면 귀，눈, 입，코도 없을 것이다. 너의 마 

음이란 단지 한 덩이의 혈육일 뿐만이 아니다. 만약 네가 단지 한 덩이 혈육일 뿐이라면 

이미 죽은 사람에게도 한 덩이 혈육은 있는데 어째서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가? 너의 마음은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게 하는 주체로서，그것이 곧 본성이며，곧 

천리(天理)이다. 이 본성이 있어서 이 본성의 생리(生51)를 발생하니 그것이 바로 인(仁)이 

다. 이 본성의 생리(=仁)가 눈에서 발동하면 볼 수 있고，귀에서 발동하면 들을 수 있고, 

입에서 발동하면 말할 수 있고，사지(四肢)에서 발동하면 움직일 수 있다. 그것이 모두 천 

리(天a )의 발생일 뿐이니，이것이 몸을 주재(主¥)하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한다. 이 마음 

의 본체는 본래 천리이니 예(ffi)가 아님이 없다. 이것이 곧 너의 참 자아로서，이 참된 자 

아가 육신을 주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자아가 없다면 나의 몸도 없는 것이니, 이 

참 자아가 있으면 사는 것이고, 없으면 죽는 것이다.14)

이상에서 마음(心)，성(14)，천리(제 )，생리(生理，인(仁)，주재(主후) 등의 개념은 이목구비 

(耳目口鼻)，사지(四肢)，신(身)，구각(驅殼) 등과 대비된다. 왕양명은 마음，성, 생리 등이 주 

재하지 않는 이목구비의 감각 작용은，마치 죽은 시체에는 혈육의 이목구비가 있지만 감각 

작용을 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이것은 참 자아로서 도덕자아의 정체성을 강조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이 마음은 본래 천리이니 예(禮가 아님이 없다.’’는 말은 

《논어》에서 공자가 “예(fD 가 아니면 보지 말고，듣지 말고，말하지 말고，움직이지 말라 

”내고 말한 것은 왕양명이 자신의 심즉리(心卽a )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으로서，그 내용은 

참 자아<眞己)가 곧 천리(ᄌa )임을 깨달을 때 일체의 행위가 그대로 예 의  실현으로 승화 

한다는 뜻이다. 즉 인간의 자아는 도덕적 주체이며，자아의 현실적 행위가 곧 그대로 보편 

타당한 천리의 실현과정이라는 것이다.16)

14) 這i l l s 言動，皆是汝心. 汝心之動發鼓於目，汝心호11發窮於耳, 汝心之言發窮於口，汝心之動發窮於四肢. 

若無汝心，便無耳目□ 鼻. 所謂汝心，亦不專是那ᅳ團血肉. 若是那一團血肉，如今已？E6勺人, 那ᅳ團血肉 

還在，緣何不能i i l i 言動? 所謂汝心，卻是那能! ! * 言動的. 這茵便是性，便是ᄌa .  有這筒性, 才향4 這 

性호生理，便謂之仁. 這14호生理, 發在目便會iP見 發在耳便會聽，發在□便會言, 發在四肢便會動，都只是 

那天理發生. 以其主宰一身，故謂之心. 這心之本體，原只是筒ᄌa  原無非禮. 這筒便是汝之眞己. 這茵眞 

己, 是驅殼的主宰. 若無眞己，便無驅殼. 眞是有之卽生, 無之卽死.(《전습톡》 상. 122)

15) 논어 안연 12.1

16) 왕양명의 철학은 종래에 버클리의 주관유심론과 같은 것으로 오해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존주의 철학 

혹은 현상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심즉리(心卽g )가 하나의 유의미한 철학적 명제로서 성립한다는 연 

구 성과가 주목된다. 즉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세계 속의 존재’(Being-in-the-wrld)의 개념에 의하면 인 

간 자아와 세계는 한편으로는 대립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의존하는 관계이다. 즉 개인의 세계는 한편 

자신의 소유이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 타인의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이로써 보면 세계는 단 

순히 인식주관인 자아의 앞에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사물(死物)이 아니라 자아의 실존과 활발한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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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왕양명이 말하는 인(仁)에 기초한 예(f l)의 실현은 바로 인간주의 교육에서 목표 

로 하는 자아실현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지력의 계발만으로 개인과 사회와 문 

명이 가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교육공학의 발전에 의문을 제기해온 실버맨 

(Silberman)은 “가장 급한 교육의 문제는 학교의 효율성을 어떻게 증진시킬까 하는 것이 아 

니라 인간다운 사회를 어떻게 창조하고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미라고 한 

다. 즉 교육의 목표는 기계적인 사람이나 지식인이 아니라 인간다운 전인적 존재(Whole 

being)를 양성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전인적인 사람은 사랑하며，내면적인 자아를 확장하며， 

창조하며，부단하게 스스로 배워나간다. 다시 말해서 인간주의 교육의 목표는 충분히 자신 

의 기능을 발휘하는 인간으로서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발달을 촉진시 

켜주는 것이어야 한다. 즉 자아실현인을 계발하는데 교육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이 목표는 

개인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며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이 가진 본 

성과 욕구에 부합한다. 기실 이 목표는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본래 타고난 것이며, 이 목표 

는 사회가 지향할 목표일 뿐 아니 라 개인의 목표이자 생활의 목표인 것이다.18)

왕양명이 주장한 도덕 교육의 또 다른 의미가，인간주의 교육이 지향하는 자아실현인 덕성 

함양에 기초한 일종의 전인교육을 지향하는데 있다는 것을 다음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매일의 공부는 먼저 덕(德을 살피고，다음으로 책을 보지 않고 글을 암송하며，다음으 

로 예(IS)를 익히거나 혹은 문장을 시험하며，다음으로 다시 글을 암송하고 강론하며，다 

음으로 시(詩)를 노래한다.W

이와 같이 덕을 바탕으로 문장과 예와 시를 아울러 익히는 것은 당시로서는 일종의 전인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왕양명의 말을 통해서 보다 분명히. 구체적 

으로 확인된다.

지금 아이를 가르침에 마땅히 효제충신(孝梯忠信)과 예의염치(禮義廉恥)로써 오로지 힘 

써야 한다. 그것을 기르고 함양하는 방법은 마땅히 시(詩)를 노래하는 것으로 이끌어 그 

뜻을 펴게 하고，예(禮를 익히는 것으로 인도하여 그 위의戚働를 엄숙하게 하고，글을 

읽는 것으로 깨우쳐 그 지각(知覺)을 개발하여야 한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왕왕 시를 노 

래하고 예를 익히는 것을 시무(B#»)에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이는 모두 속되고 용렬한

맺고 있는 활물(活物)인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실재론적 관점에서 가해진 양명학에 대한 비판은 힘 

을 잃는다. 이 논문의 주제는 양명학의 이러한 문제를 논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또한 이미 많은 연 

구 성과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는 않는다.(劉述先. 《朱子哲學思想的發展與完成》. 

臺灣 學生書局 1995. 應丁三版. pp. 496-497 참조.)

17) Charles E. Silberman, Crisis in the Classroom, (New York : Random House, 1970)，pp. 196，203.

18) 장상호 역. 같은 책. pp. 39-40.

19) 每日工夫, 先考德, 次背書誦書, 次習禮, 或作課做，次復誦書講書, 次歌詩.(200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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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이니，어찌 옛 사람이 교육을 세운 뜻을 알 수 있겠는가?해

이로써 보면 왕양명의 교육방법은 효제충신(孝梯忠信)과 예의염치(禮 纖 恥 )의  도덕 교육 

이 중심이 되고 그것을 함양하는 방법으로서 시(詩)를 노래하고，예(I향를 익히며，글을 읽는 

것이 채택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각각 지의(志意)를 펴고，위의(威儀를 엄숙히 하며, 지 

각(知覺)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왕양명은 특히 시를 노래하고 예를 익히는 것을 고 

루하다고 여긴 당시의 학자들에게 옛 교육의 참뜻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시를 노 

래하고 예를 익히는 것이 교육에서 필수적인 과목이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정서함양(情緒涵養>과 자율도덕( 自律道德)을 위한 

순리(順理)적 교육방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왕양명은 시를 노래함(歌詩)으로써 지의를 펴고(發志意), 예를 익힘 

(習禮으로써 위의를 엄숙히 하고(肅威儀，글을 읽음(讀鲁으로써 지각을 열어주는{開知« )  3 

개 방법을 도덕교육의 기본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이 는 《논어》에 보이는 “詩에서 홍기하 

고，禮에서 서고, 樂에서 완성한다”(興於詩, 立於禮，成 : 는  공자의 말이 의미하는 바와 

상통하는 것으로서，공자가 학문의 기초를 詩에서 찾은 것과 같이 왕양명 역시 시를 매우 

중시하였던 것이다.21) 왕양명은 시를 노래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갖는 효과에 대해서 다음 

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시를 노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비단 그 뜻을 펴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어린이들 

로 하여금 영가<詠10를 통해서 뛰고 소리치게 하여 억눌리고 막힌 정서를 음절로써 발산 

하게 하는 것이다.22)

즉 왕양명은 시를 노래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막히고 억눌린 정서를 마음껏 발휘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학생들의 정서를 발휘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왕 

양명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0) 今敎童子，惟當以孝弟忠信禮義廉恥爲* * .  其裁培涵養之方，則宜誘之歌詩以發其志意，導之習禮以肅其威 

儀, P 호讀書以開其知覺. 今人往往以歌詩習禮爲不切時務，此皆末俗庸鄙之見, 烏足以知古人立i f c i意哉! 

(195 조목)

21) 물론 이 경우 공자가 말한 詩는 詩經을 의미하며，왕양명은 시를 노래하는 행위를 더 강조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22) 凡誘之歌詩者，非但發其志意而已，亦所以拽其跳號呼！* 타詠歌, 宣其幽抑結滞於音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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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 아이들의 정서는 노는 것을 좋아하고 구속됨을 싫어하니, 마치 초목이 처음 싹이 

나올 때에 펴서 자라게 하면 사방으로 퍼지고, 끽어 구부리면 쇠퇴하는 것과 같다. 지금 

아이들을 가르침에 반드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고무하여 참으로 마음을 기쁘게 하 

면 그 진전이 스스로 그칠 수 없을 것이다. 비유하면 때에 맞는 비와 봄바람이 초목을 

적시면 싹이 움터 나와서 자연히 날로 성장하고，만약 서리가 내리면 생의가 끽여 날로 

마르게 되는 것과 같다.2

즉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정서는 자유롭기를 추구하고 구속되기를 싫어하는 것이므로 그 

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여 정서를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비유하 

면 마치 봄에 싹이 틀 때에 알맞은 바람과 비가 와서 자연스럽게 생장하도록 하는 것과 같 

다고 하였다. 이러한 왕양명의 생각은 인간의 자유로운 정서가 곧 자연의 생명 질서와 일 

치한다는 인간관과 자연관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마음에 본질적으 

로 선악 양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정한 학습의 틀을 통해서 선(善으로 이끌어 가려 

고 하는 주자학적 방법과는 다른 양명학적 방법이 투영된 것이다. 즉 왕양명은 인간의 마 

음(心)이 곧 천 리 (涵 라 고  하는 심즉리(心卽理)론을 통해서 본 심 에 1>)이 곧 선(善)이라고 

주장하였으며，이에 기초하여 인간의 자연스러운 정서가 곧 자연의 생명 법칙과 일치한다 

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왕양명에게 있어서 어린 학생들의 정서를 태어난 그대 

로 펼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교육적 기초라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학생 

들을 억압하고 일정한 틀에 맞추며 나아가서 그들을 육체적으로 괴롭게 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여 본래의 정서를 해치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할 것이었다. 그것은 왕양명의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무릇 예(11)를 익히고 시(詩)를 노래하는 것은，모두 항상 어린이의 마음을 보존하여， 

즐겁게 익히고 싫어하지 않아서 사특한 것에 미칠 겨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2신

여기에서 왕양명은 예를 익히고 시를 노래하는 것이 모두 ‘어린이의 마음’(童子之心)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는데，‘어린이의 마음’이란 곧 태어난 그대로의 본심을 가리 

키는 것이다. 즉 태어난 그대로의 마음을 지키면 사특한 욕심이 미칠 수없다는 것이 양명 

학의 기본적인 심법(心法)인 것이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왕양명에 의하면，예를 익히는 것 

도 단순히 몸가짐을 위의있게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있고，독서 역시 단순히 지각을 연다 

는 의미를 넘어서 있다. 그는 예를 익히고 독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가

23) * 抵童子之情, 樂嬉遊而揮拘檢，如(草木之始萌芽, 舒暢之則條達, 摧f t i 則衰凄). 今敎童子，必使其趨向鼓 

舞, 中心喜悅, 則其進自不能已. 譬之時雨春A  需被弁木，莫不萌動發越, 自然日長月化，若冰霜剝落，則生 

意蕭索，日就枯효 .(195조목)

24) 凡習f g f：詩之類, 皆所以常存童子之心，使^ ! 習不倦，而無暇及於邪僻. 敎者知Jtt，則知所施슛(200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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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말한다.

예禮를  익히도록 인도하는 것은, 비단 그 위의戚儀를 엄숙하게 할 뿐 아니라，또한 

이리 저리 움직이고 읍(揖)하고 사양(辭讓)하면서 그 혈맥(血K )을 통하게 하고 절하고 일 

어나며 굽히고 펴면서 그 뼈와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이다. 독서(讀#)로 인도하는 것은 

비단 그 지각(知覺)을 개발할 뿐 아니라 또한 침잠하고 반복하여 그 마음을 보존하고 억 

양에 맞추어 성독<聲f t »하여 그 뜻을 펴게 하는 것이다. 무릇 이것은 모두 그 뜻을 순리 

(川향!)대로 이끌고, 그 성정(性情)을 조화롭게 다스리고, 그 비굴하고 인색함을 없애고, 그 

거칠고 어리석음을 은연중에 변화시킴으로써 날로 그들로 하여금 예의( » 에 익숙하여 

그 어려움을 힘들게 여기지 않게 하고，자신도 모르게 중화(中和)의 경지(境地)에 들어가 

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선왕t先王)이 가르침을 세운 은밀한 뜻이다.25)

이로써 보면 왕양명에게 있어서 예(fS)를 익히고 독서(讀書하는 것은 모두 외재적인 것을 

몸에 억지로 익히거나 마음에 기억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정(性情)을 조화롭게 하고 마음의 

자연스러운 정서를 펼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양명학에 있어서 자연 

스러움은 곧 마음의 자율성과 통한다. 위에서 왕양명이 밝힌 바와 같이 자연스러운 공부는 

자신도 모르게 중화의 경지로 들어가게 하는 공효가 있다고 하거니와 이는 도덕 실천을 자 

율적이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심즉리(心卽S )란 

나의 마음을 벗어나 외재적인 도리(道理)를 추구하지 않고 도덕 실천 근거를 스스로의 마음 

에서 구하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당위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왕양명은 또한 시(詩)와 예«1) 그리고 서(#)가 본래의 성정과 마음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방법이니만큼 노래하고，익히며，읽는데 있어서도 자연스럽고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 

하다고 하였는데 먼저 시를 노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시를 노래함에는 모름지기 용모를 가지런히 하고 기운(氣運)을 안정시켜 그 성음 

(S 1 1)을 청량하게 하고 그 마디 가락을 고루 살펴야 한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방자 

하여 요란하지 말고, 위축되어 소리를 죽이지 말아서，오래하면 정신이 펼쳐지고 심기(心 

約가 화평해질 것이다. 매 학교마다 학생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네 반으로 나누어 매일 

한 반씩 돌아가며 시를 노래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자리에 나아가 용모를 단정히 하고 

엄숙하게 경청한다. 닷새마다 네 반을 모아 번갈아 본학(本學)에서 노래하고，매월 초하루 

와 보름에 각 학교를 소집시켜 함께 서원에서 노래하도록 한다.26)

25) 故 導之習禮者, 非但肅其威儀而已 亦所以周旋揖讓而動蕩其侧民 拜起屈伸而固束其筋骸也 a 호讀書者，非 

但開其知覺而已, 亦所以替反覆而存S 온，抑揚諷誦以宣其志也. 凡此皆所训頁導其志意, 離 其 性 I#, 潛消 

其置陪, 默化其題頑, 日® 호漸於禮義m 주 苦 入 於 中 和 m 주知其故 是 蓋 또 立 tfc a故意也.(195조목)

26) 凡歌詩須要整容定氣, 淸朗其K 콜, 均審其節調，母躁而急, 母蕩而« ,  母餘而t®. 久則精神宣暢, 心氣和平 

矣. 毎學量童生多寡，分爲四班，毎日輪ᅳ班歌詩, 其餘皆S W , 肅聽. 毎五日則總四班遞歌於本學. 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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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f t)를 익히고 독서(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예를 익힘에는 모름지기 마음을 맑게 하고，생각을 엄숙히 하며，그 의례(儀fS)와 

절차(節다0를 살피고, 그 행동거지를 법도에 맞추어야 한다. 소홀하여 나태하지 말고, 막 

혀 부끄러워하지 말고，경솔하여 조잡하지 말며，자연스럽되 느슨함에 빠지지 말고, 삼가 

하되 국한됨에 빠지지 말아야 하니, 오래하면 예모가 익숙하고 덕성이 굳세고 안정될 것 

이다. 학생의 반을 나누기는 모두 시를 노래할 때와 같이 하되，격일마다 한 반씩 돌아가 

며 예를 익히고 그 나머지는 모두 자리에 나아가 용모를 단정히 하고 엄숙하게 살펴보 

며，예를 익히는 날에는 문장 짓기를 면제한다. 열홀마다 네 반을 모아 번갈아 본학(本學) 

에서 익히고，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각 학을 집합하여 함께 서원에서 익힌다.끼

무릇 글을 가르침은 단지 많이 하기보다는 정밀하고 익숙하게 함이 중요하니，그 자질 

을 헤아려 200자를 능히 할 수 있는 자라면 다만 100자만을 가르치는 것이 좋다. 항상 

정신의 역량을 여유있게 한다면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병통이 없어서 자득(自得)하는 아름 

다움이 있을 것이다. 성독(聲I I )할 때에는 마음을 오로지 하고 뜻을 한결같이 하여 입으 

로는 외우면서 마음으로 생각하여 자자구구를 실을 뽑듯이 반복하며，그 음절을 누르고 

올리며 그 마음과 뜻을 너그럽게 비우기를 힘써야 하니，오래하면 의례가 몸에 배고 총 

명이 날로 열릴 것이다.28)

이로써 보면 왕양명이 강조한 교육 방법은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지식을 주입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를 싫어하고 학습에 취미를 잃는 것을 경계한 것이며，무엇보다 학생들 자신 

의 마음으로부터 학습 내용과 학교 교육에 대해 횽미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왕양명의 이러한 교육 사상은 그의 독창적 인 것이 아니 

고 송대 유학의 전통 속에 전승된 것이었다. 한 예로 소학 외편(外便) 가언(嘉言) 광입교(廣 

立敎  조(條)에 의하면，북송의 유학자들은 아동 교육에 있어서 외우고, 글 쓰는 지식 교육 

에 앞서 덕성 공부가 중요함을 지적하였고，그것은 무엇보다 아동들에게 안정되고 하고，자 

상하게 대하고, 공경하는 방법에 기초해야 한다고 하였다.29) 학생들의 자율적 도덕 판단력의 

양성을 중시하여，양지(良知)，양능(良肯한의 배양을 강조하였고는 학습에 있어서 학생들의 홍

朔望則集^ 술歌於書院.(197 조목)

27) 凡習禮須要澄心肅盧, 審其儀節, 度 止  母忽而惰，母沮而作，母徑而野 從容M주* i 迁緩，修謹ffi주失 

之拘局. 久則ig m 習熟，徳 醒 定 矣 . 童生班次，皆如歌詩. 毎間一日，則輸ᅳ班習禮，其餘皆就席, 飲容肅 

觀. 習iS 호日，免其課做. 毎十日則總四班遞習於本學 毎朔望則集흠# # 習於割完.(198조목)

28) 凡授書不在徒多, 但貴精熟. 量其資禀, 能二百字者，止可授以一百字. 常使精神力量有餘，則無厭苦之患, 而 

有自得之美. 諷誦之際，務令幕쇼、一志, 口誦心惟，字字句句, 袖釋反覆，抑揚其音節, m a K 쇼意. 久則義禮 

決洽，聰明 日開矣.(199 조목)

29) 横渠張先生曰，敎小兒，先要安詳恭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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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춤과 노래로 가르쳐야 한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천 정선생이 말하기를，학생을 가르침에 있어서 (학생 자신이 교육 내용에 대한)의미 

를 알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반드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니 노래와 춤으로 가 

르칠 것이다.31)

여기에서 노래와 춤은 교과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홍미를 유발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 

다. 이런 맥락에서 정이천은 시경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관저(關难)와 같은 종류의 시(詩) 뿐 

아니라，생활 예절의 절목들도 시가<詩動로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히 익힐 수 있도 

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왕양명의 교육사상 중에서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람직한 교사에 대한 문제이다. 왕양 

명의 교사에 대한 견해는 다음의 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

매일 아침에 모든 학생들이 찾아와 인사하기를 마치거든, 교사는 차례대로 모든 학생에 

게 묻는다. ‘집에 있을 때에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게으르고 소홀하 

여 능히 진실되지 못함이 없었는가? (부모를)따뜻하고 시원하게 해드리며 자리를 펴고 문 

안드리는 의례를 빠트려 능히 진실로 실천하지 못함이 없었는가? 거리를 왕래함에 걸음 

걷는 예절이 방탕하여 능히 삼가지 못함이 없었는가? 모든 언행과 마음가짐이 거짓되고 

그릇되어 능히 진실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함이 없었는가?’ 모든 학생들은 사실대로 대 

답하여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노력하기를 힘써야 한다. 교사는 다시 학생들의 상황 

과 경우에 따라 곡진하게 가르쳐서 개발하고, 그런 뒤에 각자 자리로 물러가 수업한다.32)

여기에서 왕양명이 제시한 바람직한 교사는 학생 개인 개인과 직접 감성을 교류함으로써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는 교사이다.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왕양명은 매일 아침 학습이 시 

작하기 전에 교사들이 학생과 직접 대화를 통해 학교 밖의 생활에서 도덕 실천에 대한 관 

심을 표명해야 하며，학생 개인의 처지와 상황을 잘 이해함으로써 각 학생에 알맞은 교육 

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가 학생들의 개인적인 생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을 

이해함으로써 서로 감성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닐까? 이것은 인간주의 교육이 훌륭한 교사의 성공 사례가 그들의 방법이나 체제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교사의 사람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30) 楊文公家訓曰，童禪之學不止記誦養其良知良能.

3D 伊川程先生曰敎人未見意趣必不！！* 且a i  歌舞.

32) 毎日淸晨，諸生參揖畢, 敎讀以次福詢諸生 在家所以愛親敬心,# IS懈忽、未能眞切否 溫if® 省之傷# IS 

括缺，未能實踐否 往來街衝, 步麵鼓W撫放蕩，未應堇伤否 一 應 言 行 妄 非 僻 ，未能忠信篤敬否 

諸童子務要 各以實對，有則無則力敎讀復隨時就事，曲加諫諭開發，然後# 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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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교사는 단지 교과목의 전문가나 발달된 자료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인물이 아니라 

학생과 인간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인간주의 교육에서 말하는 인간주의적 교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학생에 대한 사 

랑, 공감적 이해(empathic understanding), 및 학생 개인에 대한 존중으로써 왕양명이 제시한 

바람직한 교사상(敎師像)과 상통한다.

V. 왕양명 교육론의 특성과 현대적 의의

이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왕양명의 교육론은 당시의 경직되고 형식화된 교육문제로 

부터 출발하여 자유롭고 자연스러우며 일상생활에서 도덕 실천을 중시하는 도덕 교육을 중 

심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학습이 대부분 책을 읽고 외우는 지식 중심의 

교육이며 또한 어린학생들부터 대학입시의 중압감을 받으며 학습하고 있다는 현실을 돌이켜 

보면 왕양명의 교육사상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특히 현대의 인간주의 교육이론과 

상통하는 면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고 하는 점에서 그 현대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겠다.

왕양명에 의하면，학교 교육은 덕성교육이 중심이 되어 지식교육을 이끌어야 한다. 특히 

교육 방법에 있어서，덕성을 함양하기 위하여，학생들의 정서를 질곡하지 않고 자유롭게 할 

것을 주장하고, 나아가서 신체의 건강을 교육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는 등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며 혁신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왕양명의 교육 방법은 인간의 마음 

에 대해 절대적 신뢰를 보여주는 그의 심학(心學)사상에 근거한 것이다.

왕양명은 도덕이 교육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나머지 지식의 문제는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 현대 사회는 과학 지식이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는 사회로서 지 

식 교육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식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단지 도덕 문제만을 강조하는 것은 심지어 무의미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왕양명 

의 교육 사상이 단순히 도덕 교육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토대가 결여된 지식 

교육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본질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그가 말하는 도덕은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타율적으로 규제하는 외재적 법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인간의 마음에 본유 

(:$계 한  자율적 내재 법칙에 의한 것이다.

왕양명에 있어서 도덕은 무엇보다 인간의 자연스런 정서와 건강한 신체를 전제함으로써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를 전제하고, 타인과 화합하며 나아가서 자연과 조화할 수 있는 토대 

를 마련하고 있다. 사실 왕양명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도덕의 실천이 

나 학습을 어렵게 여기는 것은 도덕을 주입식으로 배웠기 때문이 아닐까? 도덕이란 우리를 

구속하고 형식화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덕과 규범이 없는 사회는 상상할 수 없다. 문제는 그것이 개인의 자연적이고 

자유로운 성정과 어긋나서 오히려 인간을 구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크게 보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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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시대의 흐름에 적합하지 않은 도덕일 경우이고，다른 

하나는 그 교육방법이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일 것이다. 유교에서는 전자의 문제를 시중(時 

中)의 문제라고 하였거니와 지금 우리가 고찰한 왕양명의 교육론은 후자의 경우와 관계있 

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대화하고 호흡하고 교육，인간의 마음을 신뢰하 

여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도덕 판단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 교육이 요청된다는 문제 

를 왕양명은 심도있게 제시하고 그 방법을 오늘의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자 교육학의 기본서인 소학은，교육학 전공자들에게，왕양명의 교육사상보다 

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왕양명의 교육사 

상은 현대의 인간주의 교육 이론 등과 대비할 때 매우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에서 앞으로 더욱 깊은 연구가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 필자의 시도는 단지 왕양명의 교육 

사상을 학교 교육이라는 범위에 국한해서 그 특성을 제시하는데 그쳤으며, 그 배후의 철학 

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시도하지 않았다. 또한 인간주의 교육에 대해서는 단지 왕 

양명의 교육 사상의 현대적 의의를 추구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대조하였을 뿐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에는 교육학에 대한 필자의 지식이 부족하다. 앞으로 전통 교육사상을 보다 심 

도 있고 광범위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전통 철학전공자와 교육학 전공자의 학제 간 공동연 

구가 바람직할 것이다.33) 어쨌든 양명학에 대한 교육학적 관심이 앞으로 증대됨으로써 특히 

지식 성과 위주의 오늘날 한국의 대학 교육 풍토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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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전통 철학과 교육학의 학제 간 연구 성과의 한 본보기로는 이 논문에서 인용한 이은선교수의 왕양명과 

페스탈로찌의 교육사상의 비교 연구를 들 수 있겠다. 이 연구는 지금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지만, 앞 

으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기대된다. 이은선 교수가 지적한 바, 페스탈로찌가 계몽주의의 건조한 이 

성주의에 불만을 느끼면서 1770년대 중반의 취리히 폭풍노도의 시기에 신비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경험 

한 “신의 직접성”(Gott-Unmittelbarkeit)과 그가 당시의 지시유행주의를 비판하면서 발견한 인간자연의 내 

면(Im Innersten der natur)의 관계, 그리고 이 근본경험(Gmnderfahrung)에 기조하여 형성된 인간교육론, 다 

시 말하면 우주적 해결 대신에 각 개인의 실존과 자아 속에서 이 세계의 의미를 실현하려는 개신교 철 

학자 페스탈로찌와 극동의 유학자 왕양명의 사상의 관계를 더욱 깊게 연결하는 것은 양명학의 새로운 

발견을 위해서 뿐 아니라 동서 사상의 교류 상에도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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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W angYangming(또 陽 明 )'s 

Educational Thougt.

Choi llbeom

Sung Kyun Kwan University

The ultimate goal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 of WangYangming (또陽明 )'s 

educational thought in school education as well as its modern meaning by way of comparison with 

the Humanistic Education which is one of the most impressive modern educational theories. When 

we are trying to find the educational gole and methodology, in spite of various difference along a 

limit of time and space, I think that there are actually many areas in which both WangYangming 

(또陽明)1s educational thought and the Humanistic Education are in agreement.

For example, the Humanistic Education pursues self-actualization and desirable human relations 

by takes aim at affective education as well cognitive learning. And educational method of 

WangYangming cultivates freely human emotion, persues reason practice of personal relations through 

understanding of liangzhi(良知)，futhermore, chases harmonize of human and nature. This means 

that Human Education and Yangming Learning(陽明學) are commonly watching moral-self of human 

to the subject of value realization and truth discovery. As such, I believe what illuminate Yangming 

Learning(陽明學 ) in viewpoint of Humanistic Education will be helpful for deep understand human 

and research of a world view. In addition, It will be made relevant to us in our solution of 

modern education's urgent problem.

Key words : liangzhi(良知，Humanistic Education, self-actualization, Gott-Unmittelbarkeit




